
한국가금학회지 제 40권 제 3호, 217～222 (2013)
Korean J. Poult. Sci. Vol.40, No.3, 217～222 (2013)
http://dx.doi.org/10.5536/KJPS.2013.40.3.217

217

토종오리 대형종의 산란중기(30~50주령) 생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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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large-type Korean native ducks at middle laying 
phase (30 to 50 weeks). A total of one hundred and sixty eight laying ducks were divided into A and B strains (6 
replications/strain, 14 birds/replication and fed practical diet, for 20 week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dy 
weight, daily feed intake and average egg weight. With increasing rearing period, mean body weight tended to be decreased 
and showed the lowest value (2,649 g) at 42 weeks of age (P<0.05). Similar trend was observed for weekly feed intake and 
average egg weight which decreased with passing weeks and was lowest (190.5 g and 83.8 g, respectively) at the age of 
42~46 weeks (P<0.05). Daily egg production of B strain was higher than that of A strain at the age of 46~50 weeks (P<0.05). 
Weekly egg production of A and B strains commenced to decrease from the age of 42 weeks, however, B strain recovered 
at 46~50 weeks of age (P<0.05). At the age of 30∼38 weeks, the egg production in B strain was higher than A strain 
(P<0.05),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th the strains during 38~50 week. Feed conversion ratio of 
A strain was higher than that of B strain at 46∼50 weeks of age (P<0.05). Weekly feed conversion was highest at the age 
of 42~46 weeks (P<0.05). In conclusion, the present results provides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performance record of 
large-type Korean native ducks for the middle laying phase.

(Key words : Korean Native Ducks, large-type, middle laying period, body weight, feed intake, laying performance, feed 
consump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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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오리고기의 생산량은 2000년에 2,882천
톤 생산되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4,282천 톤을
생산하여 11년간 49%가 상승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서 83.4%, 유럽에서 11.9% 생산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이 아시아 생산량의 8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프
랑스가 유럽 생산량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FAO, 2013). 
프랑스의오리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그 식문화 특

성, 즉, ‘푸아그라 ’라는 오리의 지방간을 이용한 음식 때문
이다(Basso et al., 2012). 오리의 지방간 생산을 위한 mule 

duck은 주로 Muscovy 수오리로 교배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Pekin duck 시장이 가장 큰비중을차
지하고있으며(Klein-Hessling, 2007), 이품종은알과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Pekin종들은 영국의 Cherry Valley사와 프랑스의 Gri- 
maud사에서 보급된 종오리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오리산업은 2011년생산액이 13,996억 원으로축

산업생산액의 9.3%를점유하며, 농림업생산액부분 7대산
업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05년
0.97 kg에서 2012년에는 3.4 kg을 소비하여 2.9배로 증가되
었다(오리통계자료, 2013). 오리 사육 가구 수 및 사육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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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8,921농가에서 8,389천 수를 사
육하였으나, 2011년에는 4,569농가에서 15,053천 수를 사육
하여, 매년 오리 사육 가구 수는 감소하였으나, 사육 수수는
증가하여 전업농 형태를 보이고 있다(오리통계자료, 2013). 
이렇듯 성장하는 오리산업의 규모에 비해 종오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 지침 및 질병과
방역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사육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등 열악한 생산기반을 보이고 있다.
국내 토종오리 종자(김학규 등, 2012; 김홍래 등, 2012)는

보수력이 높고, 조단백질 및 조지방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
어 있으며, 우리 고유의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고, 오리시장
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기
존 토종오리의 우수한 특성을 보존하면서, 체형이 크고 체
중이 무거운 토종오리로 개량하였다. 이렇듯 종자의 개발은
수입종자의 일부를 국산 종자로 대체할 수 있고, 우리 고유
종자의보유에따라종자수입시 대외교섭력을높일수있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종오리 대형종 두 계통의 산란중기

능력검정을 실시하여 토종 실용오리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토종오리 산업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시험설계

본 시험에 사용된공시동물은 국내토종오리 농가에서수

집한 종란에서 발생한 암컷 오리를 이용하였다. 시험설계는
오리들을 지역에 따라 2계통으로 나누고, 체중에 따라 계통
당 6반복, 반복 당 14수씩 총 168수를 선별하여 산란중기의
성적을 조사하였다. 시험사료는 한국가금사양표준(2007)에
서 제시한 산란오리 사료(CP 15%, ME 2,900 kcal/㎏)를 30
∼50주령의 20주 동안 급여하였다(Table 1).

2. 사양관리

1) 사육형태 및 점등관리

공시동물은 30주령부터 50주령까지반복당 1칸(10 m2)에 
14수씩 수용하여 사육하였다. 점등 관리는 17L/7D로 고정
점등을 실시하였다.

2) 백신 및 기타관리

발생당일오리간염예방백신을접종하였으며, 축사내외

Table 1. Ingredients and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ngredients (%) 30∼50 wk
Corn 66.85
Wheat bean 3.30
Soybean meal 18.40
Corn gluten meal 1.50
Soybean oil 0.50
Dicalcium phosphate 1.00
Limestone 7.10
Salt 0.25
L-Lysine(98.5%) 0.05
DL-Methionine(50%) 0.05
Vitamin-mineral premix1 1.0
Chemical compositions2

ME(kcal/㎏) 2,920
CP(%) 15.3
Ca(%) 3.00
Total P(%) 0.49
Avail P(%) 0.34

1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 vitamin A, 1,175,000 
IU : vitamin D3, 225,000 IU : vitamin E 1,900 IU : vitamin K, 891 
㎎ : vitamin B1, 50 ㎎ : vitamin B2, 2,250 ㎎ : vitamin B6, 750 ㎎
: vitamin B12, 600 ㎎ : Ca-pantothenate, 2,500 ㎎ : niacin, 15,400 
㎎ : biotin, 110 ㎎ : folic acid, 30 ㎎ : Co, 50 ㎎ : Cu, 1,750 ㎎ : Mn, 
36,000 ㎎ : Zn, 24,000 ㎎ : I, 600 ㎎ : Se, 25 ㎎.

2 Calculated values.

부 소독 및 기타 일반관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일반 관행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3. 조사항목

1) 주령별 체중과 사료섭취량

30주령부터 50주령까지 4주 간격으로 체중을 칭량한 후
평균체중으로 표시하였다. 사료섭취량은 매주 급여량에서
사료 잔량을 제하여 계산하고, 4주 간격으로 정리하였다.

2) 평균난중

시산시부터 시험종료시까지 매주 1회 계통별로 산란한
총 난중(기형란, 연파란 제외)을 총 산란 수로 나누어 조사
한 후 4주 간격으로 집계하여 표시하였다.

3) 산란율

시산시부터 시험종료시까지 각계통별로 4주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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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body weight (g) of Korean native ducks

Strains
Week

30 34 38 42 46 50
A 3,057 ± 54.11 2,863 ± 41.2 2,763 ± 64.9 2,663 ± 90.3 2,739 ± 65.5 2,961 ± 80.3
B 2,979 ± 128.4 2,856 ± 157.9 2,746 ± 118.9 2,636 ± 81.1 2,650 ± 59.6 2,979 ± 96.3

Means 3,018 ± 64.6A2 2,859 ± 73.1AB 2,754 ± 60.7BC 2,649 ± 54.6C 2,695 ± 44.4BC 2,970 ± 56.2A

1 Means ± SD (n=84), 2 Means ± SD (n=168).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3. Daily feed intake (g) of Korean native ducks

Strains
Week Average

(30∼50 wk)30∼34 34∼38 38∼42 42∼46 46∼50
A 220.9 ± 5.84 212.6 ± 1.47 214.2 ± 5.26 194.9 ± 6.88 208.0 ± 9.44 210.2 ± 3.32
B 207.6 ± 3.53 207.7 ± 5.25 209.9 ± 1.25 186.2 ± 8.11 200.8 ± 7.76 202.4 ± 2.59

Means 214.3 ± 4.25A 210.2 ± 2.68A 212.1 ± 2.61A 190.5 ± 5.13B 204.4 ± 5.71A 206.3 ± 2.56
1 Means ± SD (n=6), 2 Means ± SD (n=12).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연 수수에 대한 산란수의 비율로 계산하여 4주 간격으로 집
계하여 표시하였다.

산란율(%) =주령별 공시수수
주령별 산란개수

×

4) 산란수

매 4주 간격으로 각 개체별 20주령부터 50주령말까지 산
란한 산란수를 계통별로 집계하여 표시하였다.

산란수=산란개시 주령의 공시수수
주령별 산란개수 산란개시 주령 산란개수

5) 사료 요구율

30주령부터 50주령까지의 4주간 사료섭취량을 같은 기간
의 산란수과 평균난중을 곱한 산란량으로 나누어서 4주령
간격으로 집계하여 표시하였다.

4. 통계처리

본시험에서얻어진모든결과는 SAS(2012)의 GLM(Gene- 
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와 B계통 토종
오리의계통 간 비교는 T-test로 처리하였으며, 각 주령의 평
균값은 Duncan(Duncan, 1955)의 다중 검정을 이용하여 95% 
신뢰수준에서 평균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 체중 및 사료섭취량

본 시험에서 A와 B계통 토종오리의 산란중기 평균체중
과 일일사료섭취량은 Table 2와 3에 나타내었다. A계통의
평균체중은 2,663∼3,057 g, B계통은 2,636∼2,979 g으로 A
와 B계통 사이의 평균체중은 유의차가 없었다(P>0.05). 주
령의 경과에 따른 평균체중은 주령이 경과함에 따라 낮아져

서 42주령에 2,649 g으로 가장 낮았다(P<0.05).
사료섭취량은 체중과 마찬가지로 A와 B계통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P>0.05), 주령이 지남에 따라 사료
섭취량은 감소하였으며, 42∼46주령에 190.5 g으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P<0.05).

2. 평균난중

본 시험에서 발생한 토종오리 A와 B계통의 산란중기 평
균난중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평균난중은 A와 B계통 사
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주령에 따
른 평균난중은 주령이 지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나, 사
료섭취량이 감소된 시점인 42∼46주령에는 83.8 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3. 산란율 및 산란 수

본 시험에서 발생된 토종오리 A와 B계통의 산란율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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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gg production (%) of Korean native ducks

Strains
Week Average

(30∼50 wk)30∼34 34∼38 38∼42 42∼46 46∼50
A 84.8 ± 1.45 82.0 ± 3.99 83.6 ± 4.09 69.5 ± 3.89 66.3 ± 1.02b 77.3 ± 2.57
B 86.9 ± 0.61 84.0 ± 2.58 87.2 ± 4.05 74.7 ± 3.71 80.4 ± 5.06a 82.7 ± 2.25

Means 85.9 ± 0.85A 83.0 ± 2.18A 85.4 ± 2.71A 72.1 ± 2.67B 73.4 ± 3.91B 80.0 ± 1.95
1 Means ± SD (n=6), 2 Means ± SD (n=12).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6. The number of egg production of Korean native ducks

Strains
Week

20∼34 20∼38 20∼42 20∼46 20∼50
A 48.9 ± 0.46b 71.6 ± 1.01b 94.1 ± 2.36 112.5 ± 4.33 130.0 ± 4.89
B 55.0 ± 1.26a 77.7 ± 1.69a 100.6 ± 1.84 119.7 ± 1.05 141.5 ± 0.72

Means 51.9 ± 1.48E 74.7 ± 1.61D 97.4 ± 1.99C 116.1 ± 2.56B 134.1 ± 3.39A

1 Means ± SD (n=6), 2 Means ± SD (n=12).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4. Average egg weight (g) of Korean native ducks

Strains
Week Average

(30∼50 wk)30∼34 34∼38 38∼42 42∼46 46∼50
A 82.1 ± 1.21 83.5 ± 1.36 88.0 ± 0.47 85.1 ± 0.52 88.0 ± 0.57 85.3 ± 0.65
B 78.5 ± 2.11 80.1 ± 1.84 85.8 ± 1.72 82.4 ± 1.37 88.1 ± 2.36 83.0 ± 1.79

Means 80.3 ± 1.34D 81.8 ± 1.27CD 86.9 ± 0.94AB 83.8 ± 0.91BC 88.1 ± 1.09A 84.1 ± 1.01
1 Means ± SD (n=6), 2 Means ± SD (n=12).
A∼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란 수는 Table 5과 6에 나타내었다. 산란율은 46주령까지 A
와 B계통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46∼50주령에
는 A와 B계통이 각각 66.3%와 80.4%로 B계통이 A계통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주령에 따른 산란율은 42
주령부터 산란율이 낮아졌으며(P<0.05), 46∼50주령에 A계
통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B계통은 혹서기를 지나면
서 산란율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34주령과 38주령까지의 산란 수는 A계통이 각각 48.9와
71.6, B계통이 각각 55.0과 77.7로 B계통이 A계통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후의 산란 수는 A와 B계통
사이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주령별 산란 수는 주령이 경과
함에 따라 증가하였다(P<0.05).

4. 사료 요구율

본 시험에서 사용된 토종오리의사료 요구율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사료 요구율은 46∼50주령에 A와 B계통이 각
각 3.20과 2.70으로 A계통이 높게 나타났다(P<0.05). 그러나
46주령까지는 두 계통 사이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주령별
사료 요구율은 42주령까지 감소하다가 사료섭취량이 최저
로 나타난 42∼46주령에 높아졌으며, 이후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고 찰

국립축산과학원(2009)에서는 육용 종오리의 산란기 체중
을체리벨리 3,114 g, 그리모 2,901 g으로보고하였으며, Basso 
et al.(2012)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오리의 산란기 평균
체중은 2,620 g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종오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체중을 맞추기 위해 제한 급이를 한

결과였다. 본시험에서이용된토종오리의 산란중기체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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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eed conversion of Korean native ducks

Strains
Week Average

(30∼50 wk)30∼34 34∼38 38∼42 42∼46 46∼50
A 3.20 ± 0.07 2.84 ± 0.08 2.65 ± 0.08 3.33 ± 0.28 3.20 ± 0.08a 3.04 ± 0.08
B 3.11 ± 0.02 2.93 ± 0.11 2.73 ± 0.13 3.14 ± 0.25 2.70 ± 0.08b 2.92 ± 0.09

Means 3.16 ± 0.04AB 2.88 ± 0.07BC 2.69 ± 0.07C 3.24 ± 0.17A 2.95 ± 0.12ABC 2.98 ± 0.06
1 Means ± SD (n=6), 2 Means ± SD (n=12).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0주령 3.057 g에서 50주령 2,961 g으로 이들 육용 종오리
의 체중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토종오리에게
자유 급이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제한 급이를 할

경우의 체증을 비교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시험에서 사용된 토종오리의주령별 체중을 보면 42주

령에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보였다. 본 시험에 이용된 토종
오리는 10월 4일에 발생된 병아리들로서, 이들 토종오리의
산란중기(30∼50주령)는 4월부터 시작하여 혹서기인 7∼8월
을 거쳐 9월까지의 기간이다. 따라서 42주령은 한참 더워지
기 시작하는 7월경이라고 추정되며, 심한 더위로 인하여 체
중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결과는 사료섭취량에서
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 시험에서 토종오리의 섭취량
은 42주령부터 감소하고, 이에 따라 토종오리의 체중까지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6∼8월까지의 하절기에 열 스트레스로
인한 섭취량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토종오
리는 광선뿐 아니라, 계절에 따른 온도의 변화도 섭취량의
증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시험에 이용된 토종오리의 섭취량은 평균 206 g 정도

로서, 국립축산과학원(2009)에서같은기간동안의육용오리
의 사료섭취량(체리베리 230.9 g, 그리모 237.1 g)보다 낮았
으며, Basso et al.(2012)가 보고한 연중 평균 섭취량 265 g, 
그리고 NRC(1994)의 결과(약 250 g)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본 시험에서 생산된 토종오리 알의 평균난중은 84.1 g으

로서, 국립축산과학원(2009)에서보고한체리벨리 91.3 g, 그
리모 86.6 g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농림부(2006), 
Okruszek et al.(2006) 및 Basso et al.(2012)이 보고한 70∼75 
g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립축산과학원(2009)의 보고에서
는 산란피크 때의 난중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본 시험의 결
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에 농림부(2006), 
Okruszek et al.(2006) 및 Basso et al.(2012)의 결과는 일 년
동안 산란한 오리알의 평균 난중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
본 시험에 이용된 토종오리의 산란율은 김학규 등(2012)

이 보고한 75.3%보다 높았으며, 김학규 등(2013)이 보고한
28∼30주령에 비해 산란율이 낮아졌다. 또한 42∼46주령에
는 산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절기에 사료섭
취량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토종오리의
산란피크는 28∼30주령 정도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국립축
산과학원(2009)에서 보고한 육용 종오리 산란피크의 산란율
(체리베리 92.2%, 그리모 9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육용
종오리의 산란피크는 보통 37∼40주령이지만(국립축산과학
원, 2009), 토종오리는계절에 따라산란율이변하기 때문에, 
산란피크를 정확히 구분 짓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시험에 이용된토종오리의 산란수는 50주령까지유사

하게나타났으며, 육용 종오리의이 기간 동안산란 수측정
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비교할 수 없었다.
본 시험에 이용된 토종오리의 평균 사료 요구율은 2.98로

서 국립축산과학원(2009)에서 보고한 같은 기간의 사료요구
율과는유사한 결과를나타내었다. 그러나 Basso et al.(2012)
의연중사료요구율(4.1)보다낮았으며, 이는산란말기로갈
수록 사료 요구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본 시
험의 산란말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의 연구가 요

구된다.

적 요

본 시험은 토종오리 대형종의 산란중기 성적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공시동물은 A와 B계통의 30주령 토종오
리 168수를 선별하여 이용하였다. 시험설계는 A와 B계통으
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계통 당 6반복, 반복 당 14수씩 완
전임의 배치하였다. 평균체중, 사료섭취량및 평균난중은계
통 사이에서 유의차가 없었다(P>0.05). 주령에 따른 평균체
중은 주령이 경과함에 따라 낮아져서 42주령에 2,649 g으로
가장 낮았다(P<0.05). 사료섭취량은 체중과 마찬가지로 주
령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42∼46주령에 190.5 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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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평균난중은 A와 B계통 사이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주령에 따른 평
균난중은 주령이 지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나, 사료섭
취량이 감소된 시점인 42∼46주령에는 83.8 g 가장 낮게 나
타났다(P<0.05). 산란율은 46주령까지 A와 B계통 사이에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46∼50주령에는 A와 B계통이 각
각 66.3%와 80.4%로 B계통이 A계통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았다(P<0.05). 주령에 따른 산란율은 42주령부터 산란율이
낮아졌으며(P<0.05), 46∼50주령에 A계통은 낮은 상태로 유
지되었으나, B계통은 다시 산란율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34주령과 38주령까지의 산란 수는 A계통이 각각 48.9와
71.6, B계통이 각각 55.0과 77.7로 B계통이 A계통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후의 산란 수는 A와 B계통
사이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주령별 산란 수는 주령이 경과
함에 따라 증가하였다(P<0.05). 사료 요구율은 46~50주령에
A와 B계통이 각각 3.20과 2.70으로 A계통이 높게 나타났다
(P<0.05). 그러나 46주령까지는 두 계통 사이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주령별 사료 요구율은 42주령까지 감소하다가 사료
섭취량이 최저로 나타난 42∼46주령에 높아졌으며, 이후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색인어 : 토종오리, 대형종, 산란중기, 체중, 사료 섭취량, 
산란성적, 사료 요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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